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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거래 농산물 
안전성 한층 강화

 -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거래 농산물 대상 중점 안전관리 기간 설정․운영
 - 온라인 거래 농산물 안전성 조사물량 1,800건으로 확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온라인 거래 농산물에 

대해 4월부터 11월까지 중점 안전관리 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온라인 

거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다. 

  안전성조사 대상은 △농가·농업법인·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직거래, 

△산지에서 농가가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을 포함하며, 조사물량은 지난해 1,600건에서 1,800건으로 확대하여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검사할 계획이다.

  * 조사대상별 : 온라인 직거래 및 산지 직접 판매 800건, 온라인도매시장 1,000건

  중점 안전관리 기간 동안 농장에서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 연기,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부적합 발생 농업인에게는 농약

사용 교육 등 부적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농산물 구매 패턴 변화에 맞추어 온라인 거래 농산물에 

대해 출하 전 농장단계에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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